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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

이사하는� 날이다.� 포장이사� 하시는� 분들이� 짐을� 싸려고� 집에� 왔다.

“당신은� 할� 일이� 없으니� 사우나에� 가서� 쉬세요.”라고� 하는� 아내의� 목소리였다.�

하긴� 포장이사를� 하니� 나는� 할� 일이� 없을� 것� 같았다.� 간단하게� 옷을� 입고� 사우나에� 갔

다.� 2일� 전에� 사우나에� 가서� 쉬고� 왔다.� 그런데� 오늘도� 뜨거운� 탕� 안에서� 하루를� 쉬는�

행운이� 찾아왔다.

따끈한� 탕� 안에서� 누워있으니� 배가� 허전한� 것� 같았다.

식당으로� 가기� 전에� 화장실에� 갔다.� 소변을� 보려고� 화장실에� 갔었는데,� 화장실� 안� 청소�

도구를� 보관하는� 곳에서� 다리가� 불편한� 장애인이� 고구마를� 먹고� 있었다.�

나는� 그� 장애인에게� 여기서� 식사를� 하느냐고� 여쭈어� 보았더니� 고개를� 끄덕였다.

그� 장애인의� 모습에서� 가난의� 그림자가� 내� 가슴으로� 밀려오면서� 울컥� 목이� 매였다.�

나는� 그� 장애인에게� 함께� 식사를� 하자고� 권유해� 보았다.� 그러나� 그� 장애인은� 한사코�

거부를� 했다.� 그래서� 성난� 것처럼� 하고� 함께� 식당으로� 가서� 식사를� 했다.

나는� 밥을� 절반정도� 먹고� 있었는데,� 그� 장애인은� 벌써� 빈� 그릇이었다.� 아주머니에게� 밥�

한� 그릇을� 더� 달라고� 해서� 장애인에게� 건네주었더니� 감사하다고� 하며� 맛있게� 먹고� 있

었다.� 더불어� 나도� 맛있게� 먹었다.

식사가� 끝나고� 청소해야� 한다고� 하면서� 청소� 도구를� 들고� 청소를� 하고� 있었다.

유년시절부터� 어머님은� “좋은� 친구와� 사귀어라”고� 말씀하셨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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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

내가� 이렇게� 장애인을� 사랑하게� 된� 것은� 내가� 사랑하는� 여인의� 힘이� 컸다.

그� 여인은� 장애인을� 내� 가족� 내� 형제처럼� 생각하며� 살아가는� 사람이다.� 행여� 장애인의�

불행을� 보면� 자신의� 불행처럼� 느끼며� 살아가는� 살아있는� 천사다.� 나는� 그런� 사랑을� 그�

여인에게� 배운� 것을� 모래알만큼� 조금씩� 실천하면서� 살아가고� 있을� 뿐이다.� 그� 여인이�

장애인을� 사랑하는� 것은� 상상을� 초월하는� 사랑을� 하고� 있다.�

명학에� 소울음이라는� 화실이� 있다.� 그곳에는� 중증장애인들이� 구족화가들로� 구성되어� 생

활하고� 있다.� 그곳에서� 밥도� 먹여주며� 손발이� 되어주며� 생활했던� 여인이다.� 나는� 그� 여

인을� 정신적으로� 진정으로� 사랑한다.� 그� 여인을� 사랑함으로써� 내� 삶이� 밝아짐을� 확연히�

느낀다.

성서에� “내� 이웃을� 내� 몸같이� 사랑하라.”라는� 말씀처럼� 현세대는� 내� 이웃을� 사랑한다는�

것은� 어려운� 것� 같다.� 그러나� 남을� 사랑함으로써� 내� 자신과� 가정이� 행복하다는� 것을�

느낀다.

아내가� 40호짜리� 산수화� 그림을� 좋아한다.� 그� 그림은� 천사� 같은� 그� 여인이� 선물해준�

그림이다.� 그� 그림을� 거실에� 걸어놓고� 그� 아래는� 한복� 입은� 아내의� 사진이� 걸려있다.�

아내는� 가끔� 그림을� 선물해준� 조그마한� 그� 여인이� 한� 번도� 놀러오지� 않는다고� 하며� 서

운한� 마음을� 표출해보이기도� 한다.

나는� 살아가는� 동안� 내� 생의� 마침표를� 찍는� 날까지� 사랑의� 전도사� 역할을� 하는� 그녀의�

사랑을� 결코� 잊지� 못할� 것이다.

한선행복포럼에서는 ‘행복한 금요편지’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. 

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.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!


